
<요약본>

2.� 가구,� 가족�

▶ 군민 10명중 7명이상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, 평소 부부간은「1시간이상

(37.7%)」, 부모와 자녀 간은「30분~1시간미만(17.8%)」, 형제 자매간은「1시

간이상(4.6%)」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

▶ 군민 2명 중 1명은 부모님과 함께 살 의향이 있으며, 그 이유는「부모-자녀 

간의 당연한 의무(62.5%)」이기 때문임

▶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정책은「영유아보육·교육

비 지원확대(59.3%)」가 가장 많음

저출산�문제에�대한�의견(주된응답)

▶ 바람직한 자녀수는 「2명(45.7%)」이며, 성별선호도는 남·녀 동일하게 「1.4명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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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� -� 1�가족�간�대화시간

2� -� 2�부모와�자녀�동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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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� -� 1.� � 가족�간�대화시간

군민�10명�중�7명�이상은�가족과�함께�살고,�3명�중�1명�이상은�부부간에�「1시간�이상」�대화

• 곡성군민의 「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」 비율은 76.8%로 나타나며, 평소 「부부간 

대화 시간」은 「1시간 이상」이 37.7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• 「부모와 자녀」 대화 시간은 「30분~1시간미만」이 17.8%로 가장 높고  「1시간 

이상」은 16.2%로 나타남.

• 「형제자매」의 대화 시간은 「1시간 이상」이 4.6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[가족과�함께�살고�있는가�여부] [가족�간�대화시간]

<표 2-1~4> 가족 간 대화시간 (단위: %)

구    분 계
가족과 

함께 살고 
있지 않음

가족과 
함께 
살고 
있음

대화시간

소계 10분 
미만

10분~
30분 
미만

30분~
1시간 
미만

1시간 
이상

해당
없음

2 0 1 5 년 100.0 80.9 100.0 7.2 20.5 21.5 50.8 27.7 19.1
2 0 1 7 년 100.0 76.8 100.0 3.0 18.0 17.5 37.7 23.7 23.2
< 관 계 별 >
부 부 사 이 100.0 76.8 100.0 3.0 18.0 17.5 37.7 23.7 23.2
부모자녀사이 100.0 76.8 100.0 5.8 14.7 17.8 16.2 45.6 23.2
형제자매사이 100.0 76.8 100.0 1.3 2.9 3.0 4.6 88.2 23.2
※자료: 2017년 전라남도·곡성군 사회조사



2� -� 2.� � 부모와�자녀�동거

2명중�1명�이상은�부모님과�함께�살�의향이�있고,�그�이유는�「부모-자녀�간의�당연한�의무」

• 부모님이 「한분이라도 살아계신다」 48.5%, 「한분도 안계신다」가 51.5%로 나타남

• 부모님과의 동거의향은 「함께 살고 싶다」가 59.3%, 「보통이다」 28.5%, 「함께 살고 

싶지 않다」 12.1%로 나타남

•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이유는 「부모-자녀 간의 당연한 의무」가 62.5%, 가족간의 

화합 19.1% 경제적 도움 10.5% 순으로 조사됨

 - 지역별 부모와 자녀 동거사유에 「부모-자녀 간의 당연한 의무」는 옥과권이 

72.2%로 가장 높으며, 석곡권이 68.4%, 곡성권이 52.8%로 지역별로 차이가 남

[부모와�자녀�동거의향] [부모와�동거�이유]

<표 2-5> 부모와 자녀 동거의향 (단위: %)

구  분
구    분

계 함께 살고 
싶지 않다

가능하면 함께 
살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형편이 되면 

함께 살고 싶다 
매우 함께 
살고 싶다

2 0 1 7 년 100.0 4.8 7.3 28.5 34.3 25.0
< 지 역 별 >
곡 성 권 100.0 6.3 7.8 27.2 38.9 19.8
석 곡 권 100.0 3.9 5.7 39.6 29.6 21.3
옥 과 권 100.0 3.5 7.5 24.8 31.0 33.3
< 성   별 >
남 자 100.0 4.1 6.8 27.1 31.2 30.9
여 자 100.0 5.8 7.9 30.3 38.2 17.8
※자료: 2017년 전라남도·곡성군 사회조사



2� -� 3.� � 저출산�문제�해결을�위한�의견(주된응답)

저출산�문제에�대한�해결방안은� 「영유아�보육교육비�지원확대(59.3%)」

•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정책은 「영유아 보

육·교육비 지원확대」가 59.3%로 가장 높았으며, 「임신출산 지원확대(14.7%)」, 

「육아휴직제도 활성화(9.8%)」, 「유연근무제확산(4.6%)」 순으로 나타남

 
 - 성별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「영유아 보육·교육비 지원 확대」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, 「직장 

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」와 「육아휴직제도 활성화」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응답비중이 높음

 -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, 상대적으로 미혼자들은 배우자있음, 사별/이혼에 비해 「유연근무

제 확산(6.5%)」의 비중이 높았으며, 사별/이혼의 경우「육아휴직제도 활성화(12.9%)」의 

응답 비중이 높았음. 

[저출산�문제에�대한�의견(주된응답)]

<표 2-7>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(주된응답) (단위: %)

구    분 계
영유아 
보육·

교육비 
지원 
확대

임신·
출산
지원 
확대

육아휴직
제도 

활성화
유연

근무제 
확산

직장내 
보육

교육시설 
설치 

활성화

보육
시설 

서비스 
수준 
향상

출산·육아
휴직 후 
노동시장 
복귀 지원

출산장려 
분위기 
조성

기타

2 0 1 5 년 100.0 57.2 11.0 8.9 6.0 6.3 2.7 3.1 3.6 1.2
2 0 1 7 년 100.0 59.3 14.7 9.8 4.6 3.4 2.8 1.9 2.4 1.0
<혼인상태별>
미 혼 100.0 63.4 11.7 9.4 6.5 1.5 0.9 1.5 2.8 2.3
배 우 자 있 음 100.0 58.6 15.4 9.0 4.3 3.8 3.3 2.4 2.6 0.8
사 별 / 이 혼 100.0 58.0 15.5 12.9 3.8 3.9 3.1 1.0 1.4 0.5
< 성   별 >
남 자 100.0 61.9 14.1 8.9 4.7 2.4 3.0 1.2 2.4 1.5
여 자 100.0 56.9 15.4 10.7 4.6 4.3 2.6 2.6 2.4 0.5
※자료: 2017년 전라남도·곡성군 사회조사



2� -� 4.� � 바람직한�자녀�수�

�바람직한�자녀수로는� 2명(45.7%),� 성별선호도는�동일(1.4명)

• 바람직한 평균 자녀수는 2.8명, 아들 평균 1.4명, 딸 평균 1.4명으로 동일
- 범주로 보면 자녀수는 「2명」이 45.7%, 「3명」이 28.3%, 「4명」이 17.3%, 「1명」이 

3.0%, 「5명」이상이 5.6%, 「0명」이 0.2% 순으로 나타남

- 평균 바람직한 자녀수는 2015년 3.0명보다 0.2 감소했으며, 아들과 딸 모두 0.1명 감소함

- 연령별 이상적인 평균 자녀수는 20대와 30대 연령에서「2.5명」, 40대와 50대 연령에서 

「2.7명」, 60세 이상 연령은 「2.9명」으로 나타남

- 지역별 바람직한 자녀수도 차이가 나며 특히, 석곡권은 「2.9명」으로 타지역보다 높게 조사됨

- 성별로는 남성(46%)보다 여성(55.9%)이 다자녀(3명 이상)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 

[바람직한�자녀수]

<표 2-9> 바람직한 자녀수 (단위: %, 명)

구    분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
이상

평균 바람직한 자녀수(명)1)

총 
자녀수 아들 딸

2 0 1 5 년 100.0 1.3 3.6 41.6 24.5 20.1 8.8 3.0 1.5 1.5
2 0 1 7 년 100.0 0.2 3.0 45.7 28.3 17.3 5.6 2.8 1.4 1.4
< 지 역 별 >
곡 성 권 100.0 .5 4.1 47.0 27.4 15.6 5.5 2.7 1.3 1.4
석 곡 권 100.0 -　 2.4 44.9 24.5 20.4 7.7 2.9 1.5 1.3
옥 과 권 100.0 -　 1.9 44.5 31.5 17.4 4.5 2.8 1.4 1.5
< 성   별 >
남 자 100.0 0.5 3.9 49.6 28.4 14.2 3.4 2.7 1.3 1.4
여 자 100.0 -　 2.1 42.0 28.1 20.2 7.6 2.9 1.5 1.5
※자료: 2017년 전라남도·곡성군 사회조사


